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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수자 <바늘여인> 8개 채널 비디오 1999-2001

국립현대미술관이 2010년 한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 소장한 
작품들을 일반 관객에게 선보인다. 회화, 한국화, 조각, 뉴미디어, 
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수집한 작가 26명의 48점 중 
45점이 공개된다. (신소장품 가운데 본 전시실에 전시되지 않는 
3점 중 박현기의 작품은 현재 2층 원형전시실에서 전시되고 
있고, 빌 비올라의 영상설치작품 2점은 내년에 특별전으로 꾸며질 
예정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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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진규 <도모> 1957

이번에 공개되는 신소장품의 특징은 미디어작품이 다수 
포함됐다는 점이다. 최근 매체의 변화를 반영해 빌 비올라, 
김수자, 임충섭, 박현기, 정보원 등의 미디어작품이 소장됐다. 
국립현대미술관은 세계 최초로 김수자의 대표작 <바늘여인>의 
8개 채널을 모두 소장했다. 이번 전시에서 도쿄, 상하이, 델리, 
카이로, 런던 등 8개 도시를 잇는 촬영장면을 한 장소에서 볼 
수 있다.  한국 현대미술사의 주요 작품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
노력도 그치지 않았다. '물방울' 작업으로 유명한 김창열의 
초기작과 후기작을 수집해 작가의 작업세계를 다각도에서 바라볼 
수 있다. 1970년대 선보인 모노크롬 경향의 작품 및 이질적 
요소가 나타나는 80년대 작품, 천자문이 등장하는 90년대 작품 
등 총 5점이다. 또 ‘근대조각의 선구자’로 일컬어지는 권진규의 
1950년대 초기작품 발굴에 역점을 두어, 작년 특별 전시에 수집된 
1960년대 작품들과의 연속성을 확보했다. 그가 일본유학 중 만난 
첫 번째 부인 <도모>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. 
독창적인 실험미술 활동을 보여준 이건용의 ST 출품작과, 같은 
ST 멤버였던 성능경의 작품도 소장품 목록에 포함됐다. 또 지난해 
4월 지난 30년 동안의 <젊은 모색>U을 돌아보는 전시를 개최해 
선보인 작품 중 김용익, 오원배, 윤동천, 김선두, 고낙범, 허진 등 
중견작가의 대표작을 선별, 새로이 소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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